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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블루스> 시사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연 배우 이병헌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체크무늬 재킷 안
에 노란색 터틀넥을 입고 온 이병헌은 자신의 인생, 경력,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관객들도 만날 수 있는 그의 새로운 t
vN 드라마에 대해 롤링스톤 코리아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누었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예고편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석(이병헌)은 삶이 선사했던 아픔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인물로, 차를 집 삼아 살고 있는 트럭만물상이다. (이 드라마에서 이병헌은 <달콤한 인생>에서 공동 주연을 맡았
던 신민아와 재회한다.)
어느 순간 동석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제시한다.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내 인생이다.”
이러한 솔직한 태도는 이병헌의 삶에 대한 태도와 그가 어떻게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듯
하다. 이병헌은 21살에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됐으며, 선발 직후  KBS 2TV 수목드라마 <아스팔트 내 고향>으로 데뷔했다. 
4년 후인 1995년에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에 출연했다.
그 당시에는 이병헌도 자신이 영화배우가 되고 한국에서 미국 영화 산업으로 건너갈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미국 경력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에 주연 영화 <달콤한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참석한 칸 영화제에서 만난 한 에이전트가 미국에서일해보지 않겠냐며 
제안했다. 이병헌은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매니저가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의 대본을 받고 자신이 스톰 쉐도우(일명 토마스 아라시카게)로 캐스팅되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병헌은 할리우드가 한국의 연예계에 손을 뻗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매그니피센트 7>, <레드 2>, 그리고 <터미네이터 제니
시스>와 같은 할리우드 장편 영화를 꾸준히 찍고 있었다.
이병헌은 이미 한국에서 톱스타였지만 미국 세트장에서 무명 배우로 대접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경
험들이 그가 배우로서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병헌은 흥미로운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이것이 그가 국제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받아들인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
다. '프런트 맨'이라는 카메오 역으로 출연하는 내내 마스크를 쓴 이병헌의 얼굴은 시즌 마지막에 그려진 비극적인 사건에서
야 드러났다. 이 사건이 두 번째 시즌에서 더 깊이 다뤄지기를 바라본다.
팬들은 이병헌이 스크린에서 늠름하고 영웅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보는 데 익숙하다. 이병헌이 연기한가장 유명한 역
할 중 하나는 인기리에 방영됐던 <미스터 션샤인>에서 맡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후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의로운 미군 장교 역이다. 
하지만 지금 이병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평범한 남자를 연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우리
들의 블루스>가 전하는 삶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맡게 되신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트럭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는 트럭 만물상 이동석 캐릭터를 연기하셨어요. 캐릭터 
이동석과 배우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동석이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즉흥적이고 엉뚱한 면이 있는데 그 점이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품을 선택하실 때, 캐릭터의 어떤 부분이 이병헌 님의 흥미를 자극하나요?

 
작품을 선택할 때는 이야기의 설득력과 개연성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든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경우에는 내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
는 되어야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기하신 캐릭터들 중 가장 친밀하게 느껴지는 캐릭터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친밀하게 느껴지는 캐릭터는 드라마 <내일은 사랑> (1992)과 영화 <그 해 여름> (2006)이 떠오릅니다. 나를 봤을 때 누아르 
장르나 액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작품 속에서 웃기기도 하고 까불까불한 캐릭터가 내 모습과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오래 연기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삶에서 느꼈던 감정을 많이 기억해 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삶에서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재료 삼아 연기에 쓰
는 것은 배우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경험을 평소에도 많이 축적해 놓는 것은 좋은 연기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
합니다. 

 
지금껏 연기하셨던 캐릭터들 중, 이병헌 님께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하거나 배우게 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과 이유가 궁
금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작품과 모든 캐릭터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이 소중하지만, 
특히 <미스터 션샤인> (2018)은 제가 그 시대를 좀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연구할 수 있었던 작품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블루스>로 돌아가서,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가
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대본을 읽을 때부터 감동, 위로, 희망을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상처 받은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
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